
www.practicus.co.kr         © ㈜프랙티쿠스 

함께 쓰는 영어 일기 50 

<광고> 

 

 

5년 만에 보드를 타러 친구와 함께 경기도 용인에 있는 스키장에 갔다. 대학교 교양수업으로 보드를 처음 

배웠고, 이번이 두번째다. 3박 4일 수업 중 3일은 잘 못 타다가 4일 째 시험 보는 날 탈 수 있게 되어 B+를 

받았다. 이번에 간 스키장은 다른 곳들에 비해 크기가 작지만 야간에 타는 티켓을 끊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타기가 편했다.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겁이 많아 보드 타는 것을 망설였는데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는 꼭 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알바비도 들어온지라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타고 싶기도 했다. 

친구와 중상급 코스에서 약 3시간 가량 탔는데, 친구는 나보다 훨씬 잘 타지만 나와 속도를 맞추기 위해 많

은 배려를 해 주었다. 2월 중에 친구랑 하루 종일권을 구매해서 또 오기로 했다. 

  

I went snowboarding with my friend at a ski resort in Yongin, Gyeonggi-do for the first time in five years. This 

is my second time snowboarding, and the first was when I took a snowboarding class as an elective in college. 

It was a four-day course, and for the first three days I wasn’t able to snowboard, but on the fourth day I finally 

learned the skills, and I got a B+. The ski resort we visited was smaller than average, but as we had a night lift 

ticket, there weren’t many people, and it was comfortable for me to ride. I love sports, but I’m easily scared. I 

hesitated to try snowboarding again, but I thought I had to do it before the winter was over. I was paid for 

my part-time job, so I wanted to give it a try while I could afford it. We rode on the intermediate level slope 

for about three hours. My friend is way better than me, but he was considerate enough to keep pace with me. 

We decided to come back again in February with an all-day lift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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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3박 4일 수업 중 3일은 잘 못 타다가 4일 째 시험 보는 날 탈 수 있게 되어 B+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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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간 스키장은 다른 곳들에 비해 크기가 작지만 야간에 타는 티켓을 끊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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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 was comfortable for me to ride.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겁이 많아 보드 타는 것을 망설였는데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는 꼭 가 봐야겠다

고 생각했었다.  

I love sports, but I’m easily scared. I hesitated to try snowboarding again, but I thought I had to do it before 

the winter was over. 

 

알바비도 들어온지라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타고 싶기도 했다.  

I was paid for my part-time job, so I wanted to give it a try while I could afford it. 

 

친구와 중상급 코스에서 약 3시간 가량 탔는데, 친구는 나보다 훨씬 잘 타지만 나와 속도를 맞추기 위해 많

은 배려를 해 주었다.  

We rode on the intermediate level slope for about three hours. My friend is way better than me, but he was 

considerate enough to keep pace with me. 

 

2월 중에 친구랑 하루 종일권을 구매해서 또 오기로 했다. 

We decided to come back again in February with an all-day lift ticket.   


